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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출권 사서 탄소중립? 

 그린워싱 논란으로 공정위 앞에 선 ‘탄소중립 윤활유’ 

기후솔루션·소비자시민모임, 공정위에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기후환경 관심 커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많아져…”공정위가 적극 단속해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 소비재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신고된 사례가 나왔다. SK루브

리컨츠는 ‘탄소중립 윤활유제품’을 이번 달 출시했으나 상품의 탄소중립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27일 기후솔루션은 이 광고가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

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광고 자체의 중단을 구하는 임시중

지명령을 요청했다.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이 다각에서 잦아지는 가운데 무엇

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더 대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림 1 SK루브리컨츠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탄소중립 방식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필두

https://www.skzic.com/ibuilder.do?menu_idx=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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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튜브, TV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오며 이번 달부터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

배출권을 구매한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와 동량의 탄소배출권을 구매 후 소각하는 메커니즘에 

의거한 탄소중립이라는 설명이다. 베라의 배출권은 과나레 프로젝트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는 우루과이의 과나레 지역의 목초지를 숲으로 조성하는 조림사업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분에 해당

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문제는 탄소중립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윤활유제품’의 표시광고

법 위반 신고서에는 다양한 근거들이 명시됐다. 

 

먼저 탄소배출권 구입이 석유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사용으로 방출된 탄소를 

상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물리적인 방식으로써 영구적으로 탄소를 격리해야 한다. 조림사업

은 나무의 수명과 프로젝트의 존속기간에 한정돼 일시적으로만 탄소가 격리된다. 

 

두번째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제도의 신뢰성 문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 탄소시장(그 예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과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으로 나뉜다. 베라가 제공하는 배출권거래는 후자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속한다. 그러나 이 자발

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현재 통일된 방법론과 감독 규정이 없어 객관적인 탄소 감

축 기여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베라 인증의 공신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 주요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의 감축량이 과장되어 평가 기

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벨리즈 산림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탄소감축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선 탄소감축을 진행하고 있었음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인도네시아 산

림 보존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탄소 흡수량보다 3배 많은 탄소배출권을 발행한 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론 SK루브리컨츠가 광고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수치나 감축량을 명시적으로 공

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SK 루브리컨츠는 광고에서 베라 탄소배출권을 통해 흡수되는 온실가스

가 780만 톤(tCO2e)이라고만 밝혔고, 실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수치나 실질적인 감축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명시된 780만 톤이라는 수치도 과나레 조림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제거되는 온실가

스 총량을 의미하며 이 중 SK루브리컨츠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115톤으로 전체 프로젝트 감축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하게 기업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기업이 그린워싱을 지적 받은 사례가 최근 있었다. 환경부

는 지난 3월 SK E&S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바로사 가스전을 ‘탄소중립’, ‘CO2 FREE’로 홍보하는 행위

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환경부는 명확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안내

하도록 행정지도했고, SK E&S는 관련된 홍보나 광고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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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업무를 담당한 기후솔루션 하지현 변호사는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높

은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공정위도 적극 나서 감독을 하고 각 기업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를 특히 배출권을 이용한 석유제품 그린워싱에 문제의식

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똑같은 석유제품이면서 '탄소중립'으로 라벨 갈이를 하는 그린워싱

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며 “국내 소비자들이 진짜 탄소중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정

확하게 탄소 배출 정보를 표기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당국의 감독과 법

규의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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